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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3부 2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는 교육과 문화, 정치 관련 14

개의 에세이가 들어있고, 제2부에는 연극 주제의 에세이 7개, 제3부에서는 영화를 

주제로 하는 에세이가 8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에세이의 특징은 동과 서, 이슬

람과 기독교, 아시아와 유럽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이다. 에세이의 저자 역시 배우, 감독, 비평가 등 다양한 직업

에 종사하는 터키 문화계의 주요 인사들이고 이들과의 인터뷰 또한 들어있기 때문

에 이 책을 읽으면 편견이나 큰 오해 없이 터키의 현대 문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

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20년 동안 터키에서 살아온 저자의 역사적 분석, 논평, 

평가를 결합해 놓은 ‘터키 문화 탐사’는 현대 터키 문화 연구에 큰 기여를 한다. 

제1부에서 저자는 ‘간문화적인 자산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독자들

에게 제일 먼저 던진다. 그리고 학제 간 연구와 문화학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유럽연

합과 터키 교육시스템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한다. 또한 터키 식 맥락에서 포스터모

더니즘들을 논하기도 한다. 그 밖에 터키 정부의 문화정책 관련 글, 박물관을 활용한 

교육과 박물관 마케팅을 주제로 한 에세이, 번역의 시학과 정치학을 다룬 글 등도 있

다. 제2부 ‘연극’편에서는 셰익스피어 희곡 작품 『네 멋대로 해라』의 터키어 번역 

관련 글을 쓴 사람도 있고,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을 터키 식으로 해석해

서 아메리칸 드림의 진화된 형태로 보는 저자도 있다. 제3부 ‘영화’편에서는 터키와 

아랍 혁명을 주제로 한 영화, 최근 터키의 장편 기록 영화, 최근 터키의 역사 소재 영

화에서 나타나는 대중적 포퓰리즘 등 영화 관련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